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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테말라에서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

익숙해졌을 때, 미사 집전, 환자 방문, 고해성사 등을 통해 

신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 당시 신자들을 만나며 

놀란 것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셨다는 것, 담배를 피

웠다는 것, 춤을 추고 음악을 들었다는 것에 대해 죄라 여기

고 고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물론 술과 담배를 남용함

으로써 수많은 유혹과 죄로 빠지기 쉬운 건 사실이지만, 그

래도 맥주 한 캔 마신 것, 요란한 음악을 들은 것 그 자체를 

죄라고 인식하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

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,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죄

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,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폭력을 일

으키고 유혹에 빠져 죄를 지었다면, 그 부분을 꼭 고해 성사 

때 고백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.

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신자들의 삶을 바라보며 문득 

오늘 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. 우리의 손, 발, 눈 그 자체

가 당연히 죄는 아니지만,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

을 단호히 잘라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, 조금이나마 

이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죄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

게 된 것입니다. 워낙 소박한 삶의 문화 안에서, 담배를 피우

는 모습은 마약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그 자체를 죄라

고 생각했고, 또한 술을 마시고 본인의 통제력을 잃은 채 가

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자, 술 자체를 죄라고 

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.

물론 술 한 잔, 담배 한 대, 디스코 음악 그 자체가 결코 

죄는 아닐 것입니다. 하지만 그로 인해 하느님께서 주신 소

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, 폭력과 방종, 무분별한 생활로 이

어진다면, 그래서 결국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, 마을 

신자들처럼 애초에 그 자체를 끊어 버리는 것이 하느님과의 

관계를 지키는데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. 당연히 우

리가 손을 사용하는 것,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, 그 자

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. 하지만 우리의 손이 계속해서 죄

를 짓는 데만 사용된다면, 우리의 눈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

을 무관심으로 외면한다면, 그것은 분명 죄가 될 것입니다. 

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는 예수님의 말씀처

럼 차라리 그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.

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일반 세상의 삶과는 다

른 길입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

도구가 아니라,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

합니다. 혹시라도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달란트가 나의 

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, 그래서 내

가 그러한 도구들에 얽매여 살아간다면, 오늘 복음 말씀처

럼 그 도구 자체를 끊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. 오늘 예수님의 

말씀처럼, ‘끊어 버림’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, 우리가 쉽게 빠

질 수 있는 유혹의 도구를 용기 있게 끊어버릴 수 있는 신앙

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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